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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의 그림수업》
Echoes of a Master: Chusa’s Critique and the Evolution of His Disciples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 기념 

2026년 4월 7일∼7월 5일

대구 간송미술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70

김울림(Kim Woollim)*

20년 만이다. 추사의 화론과 회화작품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시대의 획을 그은 

미술사적 의미를 정면으로 탐구한다는 면에서 이번 전시는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추사전에 

맞먹는다. 지난 반세기 크고 작은 관련 전시가 이어져 왔으나, 대개는 서예사적 맥락에서 추사

체의 가치를 조명하거나 한중 지식인의 학맥과 교유관계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고, 회화사적 

전시는 드물었다. 무엇보다 김정희의 현전 회화작품이 희소한 조건에서 기획 자체가 모험이

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였다. 백인산 부관장은 김정희의 서예 전적을 

다량 출품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서 회화로 한정했다고 겸손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설령 

이를 ‘궁핍’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보여준 기획의 담대성과 실행

력만큼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간송의 보도자료는 국보 〈세한도〉를 비롯한 추사

의 대표작들과 함께 이한철, 유숙 등의 미공개 작품 7점이 처음 공개됨을 강조하는데, 출품작

의 수준과 규모 면에서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형 전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시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차용의 금기를 넘어선 간송의 변화였다. 

2014년 DDP 전시가 간송의 블록버스터식 도약이라면, 2026년 대구전시는 간송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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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術史學硏究 第330號                    269

Fig.1. 제2부 ‘1849년,추사의 그림수업’ 전시장 전경 Installation view of Section II : 1849, Painting Critiques 
with Chusa, ⓒ KANSONG ART MUSEUM DAEGU, 2026.

의 확장된 지평을 보여준다. 〈세한도〉와 〈불이선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팔인수묵산

수도〉와 『예림갑을록』은 리움미술관 및 개인 소장가에게서, 〈홍백매도병풍〉 등은 일민미술

관 등에서 차용하였다. 물론 손님의 유명세가 주인의 존재감을 가리는 것은 곤란한 일이겠지

만, 적절한 균형점만 찾는다면 1972년 《완당》전 이후 50여 년간 지속된 소장품전 중심 운영의 

한계와 전시적 제약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의미는 지대하다. 

전시는 김정희와 제자들이 함께했던 1849년의 품평회를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제2부에 배

치된 『예림갑을록』과 〈팔인수묵산수도〉는 당시 이초당에서 이루어진 비평 현장을 재현해주

며, 이를 축으로 제1부에서는 추사의 준엄한 예술 세계가, 제3부에서는 제자들의 보다 풍성한 

성취가 제시된다. 특히 『예림갑을록』을 중심에 두고 제자들의 산수도를 둘러 배치한 방식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도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 작품들이 당시 

김정희가 품평한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란이 있는데, 이랑 책임학예사는 이를 도록 

논고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반면, 전시에서는 이 문제를 과도하게 전면화하지 않으면서 역사

적 디테일의 효과적 시각화에 집중함으로써 학술성과 대중적 전달력 사이의 인상적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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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제4부 ‘추사의 향기 매화에 깃들다’ 전시장 전경 Installation view of Section Ⅳ: Chusa’s Fragrance 
Lingering in Plum Blossoms,ⓒ KANSONG ART MUSEUM DAEGU, 2026.

달성하고 있다.

관람객의 호평이 집중된 또 다른 부분은 조희룡을 중심으로 유숙, 김수철 등의 매화도를 제

시한 제4부였다. 이 부분은 추사의 이념보다는 제자들이 창조한 새 시대의 감각적 미학을 부각

시킨다는 점에서 이전 구성과 결을 달리한다. 추사의 강력한 자장에도 불구하고 추사파가 획

일적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고, 오히려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점에

서 이 섹션은 ‘그림수업’의 또 다른 주체로서 우봉 조희룡의 존재감과 후속세대의 개성을 강렬

하게 드러낸다. 이는 기층적으로는 김정희의 화론을 계승하면서도 중층적으로 조희룡의 감각

을 공유했던 19세기 중반 예단의 복합적 지층을 보여준다. 이러한 층위 속에서 추사의 이념은 

후배와 제자들에 의해 회절되고 프리즘화되었던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요 성과는 그 타이틀

과 무관하게, 추사의 영향력 자체보다는 후속세대의 개성적 수용 양상을 전면화한 데 있는데, 

이는 기존 김정희전을 넘는 보다 근본적 성취의 하나로 생각된다.


